＜10번째 이야기＞ 성령의 열매

◆대표자가 기도

◆나눔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칭찬받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22-23

◆말씀 알기
성령의 열매는 참된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알고, 이를 삶 가운데 맺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1. 성령의 열매의 의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인격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인간 속에서 생동감 있게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신앙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삶에 맺히는지 여부에 따라 그가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선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도 차츰차츰 무르익어갑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꾸준히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뭇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령의 열매 맺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다음의 아홉 가지 종류로 말씀합니다.
 ① 사랑 :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자기희생적이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섬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섬기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② 희락 :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희락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별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③ 화평 :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화평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이와 더불어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일에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알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④ 오래 참음 :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사람에게 영적 성장의 복을 주시며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⑤ 자비 : 성령의 열매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자비는 타인의 허물과 죄를 비난하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그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자비의 참 모범이 되십니다.
 ⑥ 양선 : 성령의 열매는 선량한 마음을 의미하는 양선으로 나타납니다. 양선은 자비와 유사하나 자비가 태도나 성품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 양선은 직접적인 행위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으로 충만한 성도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풂으로 사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약 2:17). 그리고 양선을 실천하는 성도는 겸손하고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⑦ 충성 : 성령의 열매는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며 충성의 열매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고 한결 같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믿음과 행함이 일치합니다. 나아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불평, 불만하지 않으며 일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맡겨진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⑧ 온유 : 성령의 열매는 온유로 나타납니다. 온유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 길들여지며 나타납니다. 따라서 온유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마 5:5).
 ⑨ 절제 :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나타납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선 (線) 을 지킬 줄 압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열정적이면서도 차분하게 봉사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권면합니다. 나아가 육신의 정욕과 혀를 다스릴 줄 압니다. 절제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도 및 중보기도
1.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의 내용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역예배공과에서 발췌, 추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